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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の新年を迎えました。 
2020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で明け暮れた一年でしたが、今年もしばらくは、同じような状況が続きそうです。 
そんな中でも、新年を迎えることはめでたいものです。 
日本では、新年のあいさつを、「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と言います。
(直訳)　 
新しい年を迎えて、めでたい、祝うべき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 
では、何を祝うというのでしょうか。 
ここまで無事に過ごし、新しい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が、恵まれたことだということでしょう。 
西洋の暦を導入する以前、日本では旧暦(太陰太陽暦)を使用していました。 
韓国や中国では、今も旧暦の新年(2月初め頃)を祝う習慣が残っています。 
当時の年齢の数え方は、新年の始まりの日に、年齢が一つ増えるという方式でした。 
ですから、新年になると同時に、一歳年を取ることになります。 
無事に齢を加え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喜びが、おめでとうという挨拶につながるわけです。 
いわば、集団で誕生日のお祝いを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ですが、年を加えることはまた、老年の身にとっては、つらいことでもあります。 年と共に確実に体が弱まっていきますし、頭の回転も若い時より劣ってきます。 今日の詩編では、「人生の年月は七十年程のもの、健やかな人が八十年」としていますが、年を取るにつれ、人生の終わりが近づいているという現実が身に迫って来る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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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흘러간 해였습니다만, 올해도 당분간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인사를 “아께마시떼 오메데또우”라 하는데, 이는 “해가 열려서(시작해서) 축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기쁘고 축하하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축하한다는 것일까요?
이때까지 무사히 지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롭고 경사스로운 일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서양에서 양력을 도입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음력(태음태양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음력 설날을 축하하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음력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새해 설날에 한 살을 더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한 살 더 나이가 들게 됩니다.
무사히 나이를 더할 수 있었다는 기쁨이 “아께마시떼 오메데또우”라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더하는 일은 또한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확실히 몸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도 젊을 때보다 못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였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될 것입니다.
そのことを思うと、年を取ることには、喜びと共に、寂しさや悲しみも伴うと言わ
ざるを得ないでしょう。
詩編90編の御言葉では、人生は苦痛に満ちた、はかない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ます。 
「人生の年月は七十年程のものです。健やかな人が八十年を数えても／得るところは労苦と災いにすぎません。瞬く間に時は過ぎ、わたしたちは飛び去ります。」　人生は無常/無情であり、労苦と災いに満ちていると語っています。
「あなたは人を塵に返し／『人の子よ、帰れ』と仰せになります。
千年といえども御目には／昨日が今日へと移る夜の一時にすぎません。
あなたは眠りの中に人を漂わせ／朝が来れば、人は草のように移ろいます。」　

神の御前に、人の罪は顕わにならざるを得ず、人は神の怒りにさらされていると言います。 
矢のごとく過ぎ去る歳月の中で、結局は、塵に返ることになるこの人生の虚しさを嘆いているかのようです。
[bookmark: _Hlk60116484]日本では、人の世のはかなさを表すのに、「諸行無常」という仏教用語をよく用います。 
日本の古典文学の中に、平家物語という作品があります。 
武家政治が始まろうとする時代に、平氏と源氏という二つの武家の家門が争い合い、一時栄華を極めた平家が滅んでいくさまを描いた物語なのですが、その冒頭の句が、日本では知らない人がいないほど、人口に膾炙しています。 

「祇園精舎の鐘の声、諸行無常の響きあり、沙羅双樹の花の色、盛者必衰の理をあらわす。」　
이 사실을 안다면, 나이가 든다는 일에는 기쁨과 함께 외로움과 슬픔도 수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편90편의 말씀에서는, 인생은 고통이 넘치고 덧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
인생은 무상(無常)하고 무정(無情)하며, 수고와 슬픔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3-5절)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마지막에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의 덧없을 한탄하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세상의 덧없을 표현할 때,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본 고전문학 중에, “헤이께 이야기(平家物語)”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정치가 시작할 무렵, 平氏와 源氏 두 사무라이 가문이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한 때는 영화를 누렸던 平家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그린 문학작품입니다만, 그 첫 구절이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정사(祇園精舍)의 종소리,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울림을 내며, 
사라쌍수(沙蘿雙樹)의 꽃 색, 성자필쇄(盛者泌衰)의 이치를 나타내네”
仏教の伝統にからめて、世のはかなさをとらえているのが、日本の文化であった言えます。 
ですが、この世のはかなさを説くのは、仏教や日本文化だけでなく、人の世に共通していることであり、今日の詩編の御言葉とも相通じていると言えましょう。 
特に今、コロナ事態の只中で、昨日の常識が今日は通じないという世の無常を、私たちは経験しています。
しかし、仏教の教えでは、世の無常を悟ることに重きが置かれているのに対して、聖書は、諸行無常が主題となるのではなく、無常を超えて永遠なる存在である神が主題となります。 
今日の詩編の御言葉でも、1-2節で、「主よ、あなたは代々にわたしたちの宿るところ。山々が生まれる前から／大地が、人の世が、生み出される前から／世々とこしえに、あなたは神」と歌っています。 
天地創造の神は、天地が変転しようとも、とこしえに神であられる、つまり、永遠の神であると告白しています。 
神の永遠にあっては、人生の十倍以上の千年という歳月も、一晩と何ら変わるところがないと言います。 
その主なる神の御前では、人も世界もちっぽけな朽ち行く存在に過ぎないのです。
永遠の神とはかない世が対比されるのです。 
その対比の中で、罪なる人は、神の怒り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わたしたちの生涯は御怒りに消え去り／人生はため息のように消えうせます。」
神の永遠と人のはかなさが対比され、実感される時、人は神の前にひれ伏し、畏れ敬い、仰ぎ見ることになるでありましょう。 
永遠の神の御前に立つとき、自身のはかなさは、私という存在の罪深さを悟らせずにはいられないのです。 
불교 전통 안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본 문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덧없음을 가르치는 것은 불교나 일본문화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 공통된 일이며, 오늘 시편 말씀과도 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안 통한다는 세상의 무상함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 일이 강조되는 데 대해서, 성경은 諸行無常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넘어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1-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아무리 천지가 변해가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는 분, 영원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인생의 십 배 이상의 천년이라는 세월도, 하루 밤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도 세계도 한 때 지나가고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덧없는 세상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 대비 안에서, 죄에 물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원과 인생의 덧없음이 대비되며 실감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덧없음은, ‘나’ 라는 존재의 죄 많음을 깨닫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人の心のはかなさ、誘惑に惹かれる弱さ、善の不確かさ…　人の世が無常である限り、神の御心がなることはなく、人は常に罪に陥っています。 
罪ははかなさに根付くのであり、世のはかなさに対する神の怒りは消えることはないのです。 
永遠の神は、怒りの神として、私たちはかない存在の前に立ちはだかるのです。 畏れ敬わずにはいられません。
「御怒りの力を誰が知りえましょうか。あなたを畏れ敬うにつれて／あなたの憤りをも知ることでしょう。」　
神を畏れ敬うにつれて、神の怒りをもよく知るようになるというのは、信仰の逆説でしょうか。 
自らのはかなさを深く知るにつれて、自らの罪深さをも、より深く知るようになるのです。 
ここでこの詩編の作者は請い願います。 
「生涯の日を正しく数えるように教えてください。知恵ある心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生涯の日を正しく数える」とは何を意味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Time is moneyという効率主義的な教えだとは思えません。 
「知恵ある心」と並び置かれていますから、はかない世を克服し、神の怒りを免れる知恵だと言えそうです。 
その知恵とは、中世のmemento mori(死を覚えよ)という教えのように、自分がいつかは死ぬ存在であることを忘れるな、そうすれば、永遠なる神への回帰の道が開けようという風にも解釈できるでしょう。 
はかない世の誘惑に惑わされずに、神のみに心を留めるという知恵です。 
聖書において、知恵の初めは神を畏れることだとされています。 
인심의 덧없음, 유혹에 빠지는 나약함, 선(善)의 불확실함… 사람 세상이 무상(無常)인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람은 항상 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죄는 덧없음에 깃드는 것이며, 세상의 덧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덧없는 존재인 우리 앞에 서시게 됩니다.
두려워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다 더 알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덧없음을 깊이 알게 됨에 따라, 자신의 죄 많음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청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이란 무엇을 뜻하나는 것인지요?
Time is money 와 같은 효율주의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나란히 언급되어 있기에, 덧없는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혜란, 중세시대의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 가르침처럼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임을 잊지 말라, 그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회귀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덧없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합니다.
自分自身の生涯の日を正しく数える知恵も、神を知ることから始まるでありましょう。 
神は永遠なる方であり、この方にあって、千年は一日の如しとされます。 
神の永遠の時間の中では、私たちの人生の日数がどれほど長いかが問題と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与えられた時間、過ぎ去っていく無常の時間を、永遠なる神と共に歩み、永遠なる神の御心に沿えるかどうかが問われるのです。
私たちは、永遠なる存在である神の子が、すでにこの世に救い主として来られたこと、その十字架の恵みによって、信じる者は神の怒りを免れ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その恵みのもとに生きています。 
たとえはかない存在であっても、神が私たちと共にされ、永遠の命を約束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その恵みの中で、「生涯の日を正しく教える」知恵とは、与えられた日々を、神と共に歩むこと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私たちは、いつかは世を去る存在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が、その日その時がいつであるかは、誰にもわかりません。 
けれども、その日が来るまで、はかない人の世の罪に対して怒りを示される義なる神でありながら、世の救いのために独り子さえ惜しまれない、憐みと慈しみに満ちた永遠なる神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ことを覚えつつ、新しい日、新しい年を迎えたいと思います。 
ここにこそ、私たちが新しい年を祝う理由があると言えましょう。 
時間を超えた永遠なる神の恵みの中で、新年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자기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이 분에게 천년은 하루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긴 지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지나가는 무상(無常)의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일, 그 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덧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란, 주어진 나날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덧없는 인생들의 세상에 진노를 나타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새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새해를 축하하는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